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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산호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산호는 입 부분에 있는 수없이 

많은 촉수를 이용해 동물성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동물

이지만 18세기까지만 해도 식물로 분류됐다. 

산호는 지구 대기의 산소 농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인

자 중 하나일 정도로 산소 생산량이 엄청나다. 산호는 

골격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호흡을 통해서 내뿜

은 이산화탄소와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중탄산염과 칼

슘을 활용한다. 게다가 산호가 호흡을 통해서 형성하는 

이산화탄소는 공생조류에게도 공여되기 때문에 이산화

탄소보다는 산소를 절대적으로 많이 생산한다. 공생조

류는 산호가 형성한 이산화탄소를 몸속에 받아들여서 

광합성을 하는데, 이때 많은 양의 산소를 생산해 내는 

것이다.

산호의 성장 속도는 느린 편이지만 한 번 자란 곳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계속 쭉 자라서 산호섬을 이

루기도 한다. 이것과 해안수림이 있는 지대는 쓰나미의 

피해를 적게 받는다. 또 산호가 만들어 내는 석회암은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등 

인류에게 유용한 존재이다.

산호는 난자와 정자를 체

외로 배출해 바닷물 속에서 

수정한다. 둘 다 몇 시간 동

안만 바닷물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자와 난자와 

비슷한 시기에 방출되는 것이 산호의 번식에 중요하다. 

이런 동시성은 해수 온도, 태양 복사, 바람, 달의 위상 및 

일몰 시간과 같은 환경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

데 지구온난화에다 인간의 남획까지 겹쳐 산호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최근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 군락인 

호주‘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산호초 반이 사라졌다

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구온난화가 지속되면 2100년

산소발생기 ‘산호’가 사라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때문

엔 산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요시 로야 이스라엘 텔아비브대 동물학과 교수 연구

팀은 지구 온난화가 어떻게 산호 번식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 그 내용을 사이언스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홍

해에 서식하는 산호들의 번식과정을 직접 관찰했다. 그 

결과 산호의 정자와 난자의 방출시기에 변화가 온 것을 

확인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이런 

동시성이 깨졌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의 로야 교수는“온도는 산호 생식 주기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며“홍해의 수온은 10년 전과 비교해 

0.31℃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는“이런 수온 상승이 

산호 번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본다.”며“인간이 야기

한 오염으로 인해 변해버린 해양 환경이 산호의 내분비

계를 교란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호주의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산호초는 해수

면 온도 상승으로 인하여 점점 백화상태가 진행되어가

고 있다. 백화가 된 산호는 스트레스 상황이 해결이 되

면 다시 공생조류를 섭취하고 재생하지만 백화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죽는다. 

▲ 기후변화로 하얗게 변해 죽어가는 호주의 대산호초지대


